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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농정의 시작! 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좌면우고 하지 말고 한걸음 나아가자 -

■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과 농어

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안

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 법률안 통과를 통해 협치 농정의 법적 파트너로서 정책결

정과정의 파트너는 물론 자치농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

이다. 

■ 시장민주주의 정치체계 내에 소수의 취약산업에 대한 배려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여기에 농업분야의 정치참여 역량 부족과 그에 따른 농민의 발언권은 점점 약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여야 할 시기이다. 문제 해결 방법을 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협치 농정의 출발을 부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로 보장받지 않는 한 임의적인 협의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작금의 현실을, 

오히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편이에 따라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이어 갈 것인가? 

■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다. 지난 10여년 광역2개소, 시군38개소를 운영하

면서 모아진 성과를 법률안에 담아내고 향후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혁신 또 혁신

해 나가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듬어진 조직은 다듬어진 상태로, 새롭게 지방농정

을 틀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은 조직대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듬어서 올 곧은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체득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민들의 역량은 

숨은 곳에서 빛을 다할 것이다. 

■ 그간 수많은 농민단체들은 농어업회의소 법안 발의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

의해서 작금의 법안내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법안 내용을 놓고 많은 단체가 이렇게 

논의해 본적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만큼 절실함이 묻어 있음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디더라도 아니 다시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

하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농촌지도자회 10만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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